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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을 가다

곡성에 가던 날

낙엽이 휘날리고 스산함에 갑자기 한기를 느낀다

옷깃을 여미고

먼저 조 태일 시인의 인생관에서

그가 남겨놓은 업적을 돌아보며

평범치 않은 생애를 만났다

수 천년을 뛰어넘는

역사의 소리가 태안사에 범람하고

태안사 앞 마당엔 흰 동백이 자리하고

그 향기가 참 인상적이다

정교하게 빚은 고석탑들을 보면서

그 시절에도 수학이 존재 했다는것을 증명하듯 섬세하다 

어느새 굽어진 산길을따라 오른 

곡성의 명소 천태암

세상을 바라보는 그 풍광은

신선이 날아 다닐듯하다

한 가닥 눈이나 비라도

내렸으면 운치가 더했을

하늘 세상이다

모두가 신선한 경치에 취해 입을 다물수 없었다

늦은밤 하산하여 숙소인 화이트

빌리지팬션 숙소로 안내받아

식사를하며 시 이야기와 시 낭송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곡성의 침실 습지에는

새소리 물소리 풀 소리 모두가

늦가을이 아닌 봄의 시작 인것처럼

신비 하기만 하다

이어서 곡성이 자랑하는 기차역에는 뭇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닫아버린 세상도 고민하다

문을 열었는지 사람들이 오간다

섬진강물이 흐르는 그 곳에는

계절없는 길을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언제나 봄으로 독특한 맛을 낸다

굳이 답장을 내어보라면 바로 이곳이 하늘아래 곡창지대인 곡성이 아닐까싶다

초대 해주시고 애써주신

곡성군 여행작가 나종화대표님

안태민팀장님 신춘호시인님과 더불어 그외

시인님들과의 1박 2일의 여정

곡성을 둘러보며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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